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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2-1101-3 

수    신 : 취업센터 

참    조 : 취업센터 담당자 

제    목 : 머니투데이 더벨 수습기자 채용의 건 

 

1. 귀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머니투데이 더벨(thebell)에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회사소개 

머니투데이 더벨은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 

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주식 및 채권발행, 신용분석, 벤처투자, 산업계 동향 등 금

융/자본시장에 특화된 뉴스를 생산, 이미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프로페셔널 미디어’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인 머니투데이 더벨을 통해 빠르고 깊은 

자본시장 뉴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자본시장 미디어인 머니투데이 더벨의 신화를 함께 만

들어 갈 인재를 찾습니다 

 

2. 모집요강 : 별첨 참조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이사 홍선근박종면 



머니투데이더벨 수습기자 공개채용 가이드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접수기간 및 방법

머니투데이더벨은?

• 취재부문 : 수습기자(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공 불문)

• 1차 서류전형(e-메일 접수)

• 2차 필기시험(논술1, 논술2, 기사작성)

• 3차 면접전형

• 접수마감 : 2012년 11월 14일(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e-메일(thebell@mt.co.kr)

• 필기시험 : 2012년 11월 18일(일) (시험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007년 12월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수 

•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인 머니투데이 더벨로 부터 가장 빠르고 깊은 

    자본시장 뉴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문      의 : 경영지원팀(02-724-4100)

•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주식 및 채권발행, 신용분석, 벤처투자, 산업계 동향 등 금융/자본시장에 

    특화된 뉴스를 생산, 이미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독보적인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